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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대한민국 106년 5월 2일(목) 배포 즉시 

“이전 정부의 국민적 숙원사업 뒤엎는 작태, 국방장관 책임지고 사퇴해야”

우리는 선거가 끝나자 마자 국방당국이 행한 조치가 멀쩡하게 서 있는 육사

내 독립운동 선열들의 흉상을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방부는 비겁하게도 “육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방식으로 육사내 홍범

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 안 별도 장소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국방당국의 조치가 경악스럽고 비겁한 것은 그 동안 육사 내 독립영웅 흉상

철거 방침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한 것이 아니라 몰래 숨기다 오히려 기회를 

보아 옮기는 교활한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흉상철거가 당당하다면 총선시

기에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었다. 그런데 민감한 선거시기에는 국

민의 지탄이 두려워 숨겨놓았다가 이제 변형된 형태로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슬쩍 옮기려는 것이 비겁하다는 것이다. 

이는 당당한 국군의 자세도 아니다. 6.25 직전 일제 잔재들의 소인배 근성과 

다를 바 없다. 당시 국방당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현혹하여 반공정신과 튼튼

한 군비를 갖춘 양 속여 오다가 북의 남침에 일격을 당한 전례를 우리 국민

은 역사에서 기억하고 있다. 요즘 국방당국의 비겁하고 이중적인 태도가 꼭 

그때를 생각나게 한다.  

광복회는 국방부가 멀쩡하게 서 있는 독립영웅 흉상 철거와 이동계획을 사

주, 독립운동가를 부끄럽게 하고 군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이번 총선 민심

의 심판에 따라 국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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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웅 흉상 재이전 시도, 
총선민의 거스르는 경악스럽고 비겁한 짓”
육사흉상이 정 지긋지긋하다면 차라리 폭파하라!
광복회, 독립영웅 흉상 재이전 시도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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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0만 카자흐스탄의 동포들을 비롯한 전 세계 100만의 고려인들은 “만

약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1cm만 이동하더라도 우리는 그간 대한민국 정부

로부터 받은 일체의 훈장이나 표창을 반납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전 세계 

해외동포들로부터 거족적 거부를 당할 경우 우리의 국방이 심각하게 훼손되

는 데 대한 책임질 것을 경고한다.

둘째,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이나 흉상 건립사업은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숙제였다.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한 셈이다. 이런 국민적 숙원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뒤엎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대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

지 밝히고 이에 응당한 책임질 것을 경고한다. 

셋째, 오는 6월 새 국회가 출범한다. 수많은 민생문제를 제쳐두고 육사 내 

독립영웅 흉상철거문제를 제일의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는 되는 데 대해 국방

당국은 바라고 있는 지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경고한다.  

넷째, 육사내 독립영웅들의 흉상이전은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따라서 흉상철

거 이전계획 백지화가 이번 총선의 민심이자 국민들의 지상명령이었다. 국방

당국은 흉상이전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를 국민에게 먼저 묻길 바라며, 그럼

에도 ‘전 시대 다른 군 영웅과 함께 전시 운운’하며 이동할 경우, 국민적 저

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전 정치를 시작하면서 시내에서 멀리 떨어

져 있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을 선택한 정신을 기억한다. 육군사관학교는 

독립선열들의 영웅적 대일항쟁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야하는 곳이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없애려는 이런 매국

적 행동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변절시키는 행태이다.

다시 경고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정 육사 내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지긋

지긋하게 여기고 이전시키려 한다면 차라리 폭파해 없애버려라. 

2024년(대한민국 106년) 5월 2일 

광 복 회

끝. 

※ 본 보도자료는 광복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